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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, 더 멀리 저 너머로▣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

여행

우리는 아치형 입구를 통해 회랑을 거쳐 몬

세라트 수도원 대성당인 바실리카 데 몬세라

트로 들어갔다. 몬세라트 수도원은 11세기에 

시작되었고 바실리카 데 몬세라트는 16 세기

에 건축을 시작했다. 대성당이 지어진 장소

는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던 곳이기도 했지만 

몬세라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‘검은 마

리아상’이 보존되어 오던 곳이기도 했다. 

8세기경부터 성스러운 산으로 불리던 몬세

라트에는 여기저기 수도승들의 기도굴이 있

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수도승 한 명이 바위굴에서 작은 마

리아상을 발견했다. 그 정교한 조각상을 예루살렘에서 만

들어진 마리아상이라고 믿었던 수도승들은 산 아래 마을 

만레사로 가지고 내려 가려 했으나 운반 도중 어느 특정 지

점에서 마리아 상은 꼼짝하지 않았다. 수도승들은 운반을 

포기하고 그 지점에 조그만 성당을 지었다. 바로 그 위치에

서 베네딕트 수도원이 시작되었고, 16세기에는 바실리카 성

전이 건축되어 마리아 상도 모시게 되었다고 전해진다. 세월

이 흐르는 동안 나무로 만든 채색 마리아상은 검은색으로 

변하게 되었다. 오늘날에는‘검은 마리아’혹은‘라 모레네

타(La Moreneta)’라 불리며 성 조오지와 함께 까딸루냐의 

수호 성인으로 추앙 받고 있다. 

‘바실리카’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. 첫째, 가톨

릭 성당 건축에서 장방형의 형태를 가지는 특정 형식의 성

당을 바실리카 양식 성당이라고 하며, 두 번째로는 높은 위

상을 지닌 성당을 바실리카라고 칭한다.‘바실리카’를 한

국어로 번역하면‘대성전’이라고 하는데, 가톨릭 교회에서

는 신앙성, 역사성, 예술성 등의 가치를 고려해 교황으로부

터 대성전 혹은 준대성전의 칭호를 부여 받게 된다. 바실리

카 데 몬세라트는 1881 년에 레오 13세로부터 준대성전의 

칭호를 부여 받았다. 우리가 가 보았던 가우디의 사그라다 

파밀리아 대성당도 준대성전이라고 한다. 

몬세라트 바실리카는 전형적인 장방형 형태의 건축물로 

65. 몬세라트 (Montserrat) - 바실리카 (Basilica) 데 몬세라트

대리석 조각상들로 장식된 회랑을 지나면 채

색 대리석이 깔려 있는 아트리움(Atrium)이 

나온다. 아트리움 중앙에는 철사로 얽어 만

든 거대한 얼굴 조각이 전시되어 있었다. 바

실리카 부속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 주

최 전시물 중 하나인 것 같았다. 우리는 철사 

얼굴을 둘러 보고 열두 사도가 조각된 화려

한 파사드(Façade) 밑 입구를 통해 대성전 안

으로 들어갔다. 

대성전 안은 캄캄했으나 밝게 불이 밝혀져 

있었다. 천장의 원형 창으로부터 푸른 빛이 들어 오고 있

었고 제단이 있는 정면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

다. 바실리카의 총 길이는 68.32 미터, 넓이는 21.5 미터, 그

리고 높이는 33.33 미터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녀 본 대성당

들 중에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다. 하지만 조각상들과 그

림으로 장식된 정교한 내부 건축과 뭔가 응축된 기운이 감

도는 서늘한 분위기가 준대성전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엄

숙하면서도 대단히 아름다웠다. 무엇보다도 황금빛으로 밝

혀진 제단의 아우라가 엄청났다. 부신 눈을 가늘게 뜨고 자

세히 보니 높은 제단 위 한가운데 조그맣게 뚫린 공간이 있

었고 그 안에 마리아상이 보였다.‘검은 마리아’라 해서 검

은색 조각상인 줄 알았는데 어째서 저렇게 온통 황금색으

로 빛나는지 알 수 없었다. 

바실리카 데 몬세라트 대성전에서는 매일 12시에 유럽

에서 가장 오래된 소년 합창단 중 하나인 에스콜라니아

(Escolania) 몬세라트 소년 합창단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. 

마치 천상에서 들려 오는 천사들의 목소리 같다고 하는데 

우리는 오후에 도착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. 다음에 

몬세라트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12시에 맞춰 오겠다고 마

음먹었다.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‘검은 마리아’를 보

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따라 대성전의 오른쪽 옆 측랑으로 

갔다. 그곳에‘검은 마리아’에게 기도를 올리고 싶은 사람

들을 위해 제단 위‘검은 마리아’가 모셔져 있는 공간으로 

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만든 통로가 있었다. 


